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합동 브리핑 (32차)

2020. 3. 4.

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

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

 • 제주도, 대구 방문 입도객 협조 요청 및 지원방안 수립 

 • 네 번째 확진자 접촉자 6명 자가격리 조치중

 • ‘무사증 일시중단’ 제주 찾는 중국인 관광객 ‘발길 뚝’

 • ‘상생 백신’으로 코로나 위기 함께 넘는다!

 • 제주도, 코로나19 확산 차단 공공시설 운영중단 연장

 • 제주도-건설업계,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동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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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0.3.4. 일일 통계 브리핑

□ 국내 발생현황[’20.3.4. 0시 기준]

 ○ (전국) 확진환자 5,328명

 ○ (제주) 확진환자 4명

< ’20.3.4. 0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 >

구분
확진환자(누계) 유증상자(누계)

자가격리
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

제주도 4 0 4 0 1,062 71 991 125

일일 증감 +1 0 +1 0 +62 +2 +60 -20

전국 5,328 41 5,255 32 131,379 28,414 102,965 (미공개)

단위: 명

□ 입도객 현황(’20.3.3. 기준, 잠정치)

 ○ 총 입도객: 15,668명

  - 총 입도객 수는 작년 같은 날 대비 52.2% 감소(32,750명→15,668), 

전일 대비 1.4% 감소(15,89 8명→15,668)

  - 내국인 15,325명(97.8%), 외국인 343명(2.2%)이 제주를 방문, 중국인 

관광객은 54명으로, 외국인 관광객의 15.7% 차지

< 입도객 현황(’20.3.3. 기준) >

구분 총계 내국인
외국인

 소계 중국 일본 기 타

일계

2020년 15,668 15,325 343 54 50 239

2019년 32,750 29,324 3,426 1,992 196 1,238

증감률 △52.2% △47.7% △90.0% △97.3% △74.5% △80.7%

누계
(2.23.∼)

2020년 155,871 151,892 3,979 276 477 3,226

2019년 360,943 321,514 39,429 21,637 2,388 15,404

증감률 △56.3% △52.8% △89.9% △98.7% △80.0% △79.1% 

단위: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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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3. 4.(수)

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

재난안전

대책본부
보 도 자 료
PRESS RELEASE

총괄조정관
(도민안전실장)

이중환 710-3800

통제관
(보건복지여성국장)

임태봉 710-2800

동영상 (웹하드): 있음■ 없음□ 사진 : 있음■ 없음□ 후속자료 : 있음

원희룡 지사“대구·경북 여행 도민·여행객 대상 긴급지원 추진”

- 제주~대구 항공편 이용객 기내방송 통해 공항내 이동시 지원사항 특별안내 -

- 검사희망자 전원 검체검사… 자가격리 요청시 장소 제공 -  

❑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“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

차단 방역을 위해 ‘대구·경북지역을 다녀온 도민과 여행객을 

대상으로 한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하라”고 지시했다.

❑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긴급대책회의

를 열고 코로나19 제주지역 네 번째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사

회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.

 ❍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4

명 모두 대구를 다녀온 도민이거나 여행객인 것으로 확인됨에 

따라 특별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는 

긴급지원대책이 논의됐다.

❑ 이날 추진 결정된  ‘대구·경북지역을 다녀온 도민과 여행객을 

대상으로 한 긴급지원대책’을 보면 대구~제주 노선 항공기 탑승

객들은 출발지인 대구공항에서 발열체크를 받고, 항공사의 협조

를 통해 제주공항 이용 시 제주도의 지원 사항에 대해 기내방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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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통해 특별안내를 받게 된다.

 ❍ 또 제주공항에 도착한 탑승객들은 공항 내 브릿지를 통한 이동

안내와 함께 전원 발열체크를 받는다.

 ❑ 공항 탑승객 외에 일반 도민과 여행객 중 최근에 대구·경북지

역을 다녀온 분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검사기준에 해당하

는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

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 ❍ 아울러 이동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증상 의심이 들 경우 자발

적인 자가격리 수준의 외출 자제 권고를 하고, 필요 시 자가격

리자에 대해서는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.

❑ 원희룡 지사는 “대구·경북을 왕래하는 도민과 여행객을 비롯해 

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때”라며 “이

에 따라 제주도는 대구·경북 지역을 다녀온 도민과 여행객에 대

한 협조 요청 및 지원방침을 수립하고, 곧 시행하기로 결정했

다”고 밝혔다.

 ❍ 원 지사는 “대구·경북지역을 다녀오신 도민과 여행객 여러분

께서는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,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

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”고 

당부했다.

※ 관련 문의: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) 710-29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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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] 네 번째 확진자 접촉자 6명 자가격리 조치 중
- 방문 장소 방역소독 완료… CCTV 확인 결과 2월 27일 뉴월드마트 방문 안해 -

- 2월 20일~3월 3일 동선 공개… 퀵으로 배달음식 먹고 대체로 집에서 체류 진술 -

q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0시 현재 도내 네 번째 확진자인 

A씨(46세·남)의 접촉자 7명을 확인하고 지인 B씨를 제외한 6명

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.

q 제주도는 A씨의 진술과 전화 기록, 카드결제 정보, CCTV 등

을 토대로 동선을 확인했다. <표 참조>

 ❍ A씨는 연동 소재 지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 배달음식

을 이용하며 외출을 자제했다고 진술했다. 특히 A씨는 배달

음식을 문에 걸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외부의 접촉을 

최소화 한 것으로 파악됐다.

q 제주도에 따르면, 4일 오전 10시 현재 A씨가 머물렀던 지인의 

집과 방문 장소 5개소에 대한 방역이 완료됐다.

q A씨의 접촉자에 대한 전화 문진 결과, 의심 증상을 보이는 접

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 

q 제주도 관계자는 “현재 서브웨이 연동점 측과의 연락이 닿아 

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임시 폐쇄 조치했다”며“추가 역학조사 

결과에 따라 접촉 대상은 변경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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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제주도가 1차 공개한 A씨의 동선은 2월 20일 오후 대구 출발 

제주행 항공편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3월 3일까지다. 

 ❍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지난 2월 18일부터 2박3일 동안 대

구에 머물다 20일 오후 6시 25분 대구 출발 대한항공 

KE1811편을 타고 제주로 왔다. 

 ❍ A씨는 제주공항 도착 후 공항에 주차해 둔 본인 오토바이로 

제주시 연동 소재 지인의 집으로 이동해 3월 3일까지 머물렀다. 

 ❍ 확진자 A씨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지인 B씨는 3월 1일 대

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. 제주도는 B씨의 증상 유무와 

동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 중이다.

 ❍ A씨는 2월 22일경 두통, 근육통 등의 증상을 느꼈으나 독감

으로 여기고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. 당시 퀵 배달을 통

해 약을 제공 받았으며,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
q 역학조사 결과, A씨는 입도할 당시 면 마스크를 착용했으며, 

외출 시에도 대부분 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. 

q 제주도가 카드 결제 정보와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동선은 

다음과 같다. 

 ❍ A씨는 2월 21일 오후 6시 7분 제스코마트 신제주점을 방문

했고, 23일 오전 11시 24분 ATM기를 이용하기 위해 제주은

행 신제주점을 찾았다. 

 ❍ 24일 오후 9시 58분에는 뉴월드마트 신제주점에 들렀다. 

 ❍ 25일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11분까지 한라병원 선별진료소

를 찾았으나 호흡기 질환과 발열 증상이 없어 별도의 검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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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이 화상 진료 후 귀가했다. 

 ❍ 26일과 27일에는 연동 소재의 지인의 집에 머물렀으며, 28일 

오후 2시 16분 서브웨이 연동점을 찾았다. 

q 특히, 제주도는 앞서 1차 공개된 A씨의 동선 중 2월 27일 방

문한 것으로 알려진 뉴월드마트 신제주점에 대한 CCTV 기록

을 확인한 결과, 당사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는 것이 확인돼 

동선 기록에서 삭제했다.

 ❍ 29일에는 연동 소재 지인 집에서 체류했으며, 3월 1일 오후 

6시 49분에는 제스코마트 신제주점을 방문했다. 

 ❍ A씨는 3월 2일에는 연동 소재 지인의 집에 있었으며, 3일 오

후 5시경 본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

를 방문하고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. 

 ❍ 제주도는 이날 오후 8시 45분경 1차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

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했었다. 

※ 관련 문의: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) 710-29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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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도내 네 번째 확진자 진술 및 결재내역에 따른 1차 동선(2월 20일~3월 3일) 

※ 해당 동선은 1차적으로 확진자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퀵서비스 통한 배달과 포장음식으로 음식 해결했다고 진술

일자 시간 이동 경로 관련 장소 및 접촉자 조치 사항

2.20

18:25 대구공항(대한항공KE1811)출발

19:33 제주공항 도착

20:00
공항에 주차해둔 본인 오토바이로 연동 소재 
지인 집으로 이동 

2.21 18:07 제스코마트 신제주점
접촉자: 직원 2명 
※방역 완료 및 자가격리

2.22
집에서 체류
※몸살 기운으로 감기약 복용(퀵 배달 받음)

2.23 11:24 제주은행 신제주점 ATM 이용
접촉자 없음
※자체 방역 완료

2.24 21:58 뉴월드마트 신제주점
접촉자: 직원 1명, 손님 2명
※방역 완료 및 자가격리

2.25
13:50~
14:12

한라병원 선별진료소 (화상으로 진료후 귀가)
※방역 완료
※정상 진료 중

2.26~
2.27

집에서 체류

2.28 14:16 서브웨이 연동점
접촉자: 직원 (확인 중)
※방역 완료 및 임시 폐쇄

2.29 집에서 체류

3.1

집에서 체류

18:48 제스코마트 신제주점
직원 1명 
※방역 완료 및 자가격리

3.2 집에서 체류

3.3 16:30
제주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 진료 후 음압병
상 격리해 검사 시행

※방역 완료
※정상 진료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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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무사증 일시중단’제주 찾는 중국인 관광객 ‘발길 뚝’
- 2월 4∼3월 3일 한 달 간 1922명 … 전년 동기대비 97.3% 감소 - 

q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가 일시 중단된 이

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사실상 끊긴 것으로 

나타났다.

 ❍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2월 4일 0시를 

기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했다. 이는 지난 2002년 

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.

 q 제주도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 2월 4일부터 3월 3일

까지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

기간 11만6,216명과 비교해 82% 감소한 2만 926명으로 집계됐다.

 ❍ 특히,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

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큰 

폭 감소를 주도했다.

 ❍ 지난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방문객은 

1,922명에 불과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18명에 비해 

무려 97.3%가 감소한 수지다. 

q 무사증 입국 제도는 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

조성을 위한 특별법’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

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

국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

하는 제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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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무사증 입국 제도는 그동안 제주 지역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

화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얻어왔다. 

 ❍ 그러나 제주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민 안전과 청정 제주

를 지키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정부에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. 

 ❍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월 4일 0시를 기해 ‘제주특별자치도 무

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’을 지정고

시하고 도입 18년 만에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시켰다. 

q 현재로서는 무사증 입국이 언제 재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

태이다. 

q 이에 제주도는 해외 현지 홍보 사무소, 유관기관, 관광사업체 

등을 통해 무사증 중단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고 있다. 

 ❍ 제주도는 공식 관광정보 포털인 비짓제주와 국가별 운영채널

(웨이보, 위챗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) 및 해외 제주관광홍

보사무소(중국, 대만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등)를 통해 도민의 

건강과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대승적 결정에 대한 협조를 

당부한 바 있다.

 ❍ 도는 무사증 일시 중지에 따른 중화권 중국·교포·화교 30

여개 업체 현장 점검을 통해 무사증 일시 중지에 따른 상황 

설명하는 한편,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 및 예

방 물품을 전달을 통해 중화권 여행사와의 공조체계로 중국 

관광객 제주 입도 시 코로나 예방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

부했다. 

 ❍ 62개국 대상 무사증 혜택은 일시정지 됐지만, 방한 무사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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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 국가에 대해서는 공항·항만에서 코로나19 검역이 이뤄

진 후 제주 입국이 가능함을 홍보해 나가고 있다.  

q 한편, 코로나 사태 이후 제주도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제주

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자체 실시하고 있다. 

 ❍ 아울러 지역사회 전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타 지역의 국내

선 출발 지점에서도 발열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

협의를 진행 중이다. 

※ 관련 문의: 관광국 관광정책과 고희신 관광마케팅팀장 064) 710-3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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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상생 백신’으로 코로나 위기 함께 넘는다 ! 
- 제주도내 마스크 기부운동 활발 … 취약계층‘감염병 걱정’해소 -

- 코로나비상대책위·부산 업체·양식수협 등 십시일반 마음 모아 - 

q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도민의 

온정이 이어지고 있다.

 ❍ 특히, 전국적으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

    민간 차원에서 마스크 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‘상생 물   

  결’이 확산되고 있다.

q ‘코로나19 지역사회확산방지 비상대책위원회(회장 전문수 제

주도새마을회장, 이하 비상대책위)는 3일 회의를 열고, 마스크 

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.

 ❍ 비상대책위는 소속 단체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를 모

아 거동 불편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고령 어르신 3,000

명(1인 당 10매)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.

 ❍ 전문수 회장은 “마스크는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이웃을 지키

는 안전판”이라며 “마스크 기부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되

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q 부산 소재 아동용 마스크 온라인쇼핑몰 ‘꼼마꼼마’는 지난

달 26일 마스크 699개를 도내 저소득 아동 가정에 전달해달라

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탁했다. 

 ❍ 업체대표는“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위급한 상황에서 제주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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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분한 마스크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생각에 기

부하게 됐다.”고 말했다. 

 ❍ 제주과학문화협회(이사장 김창건)도 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

에 마스크 1,000개를 기부했다.

q 제주어류양식수업협동조합(조합장 한용선 이하 제주양식수협)은 

3일 조천읍 함덕리 주민을 위해 마스크 1,180장을 기부했다.
  

 ❍ 제주양식수협은 양식어가의 양식장 관리를 위해 구매해 두었

던 마스크를, 함덕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에게 작

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기부하기로 결정했다.

q 제주시 마을기업 ‘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’(이사장 이경미)

은 지난달 13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, 낮은울타리어린이집, 

애서원, 도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 전달해달라며 200만 원 상

당의 어린이용 마스크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.

q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“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어려운 이웃

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

다.”며 “앞으로도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를 보다 많은 분들

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문의 : 지차행정국 자치행정과 강동우 과장 064) 710-6830

            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) 710-29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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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, 코로나19 확산 차단 공공시설 운영중단 연장
- 공공도서관·관광지·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사태 안정 시까지 휴관 결정 - 

q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증가와 도내 세 번째 

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공도서관·체육관·공영관광지·복지 

시설 등에 대해 휴관을 연장한다. 

  

※ 대상 시설(3월 3일 집계기준)

 : 도서관(공립 21개소, 작은도서관 45개소), 공공체육시설(133개소), 학교체육관(136개소), 

공연장(7개소), 관광지(29개소) 복지시설(노인복지시설 480개소) 등

 ❍ 휴관 연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

불가피한 조치로 코로나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지

속될 전망이다. 

 ❍ 이보다 앞서 공공도서관 등은 지난달 24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었다.

q 제주도는 도서관 휴관 연장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

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된 도서에 한해 대출이 가능

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. 

 m 스포츠를 통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

(133개소)와 학교체육관(136개소)에 대한 휴관도 진행하고 있

으며,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축구장·게이트 볼장 등 옥외 

체육시설 운영도 잠정 중단됐다. 

q 공영관광지(25개소)의 경우 실내 전시·관람시설은 휴관하고, 

야외시설에 한해 개방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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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그동안 운영 중이던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일부터, 돌문

화공원, 해녀박물관은 3일부터 휴관에 돌입했으며, 김만덕기

념관 등도 오늘(4일)부터 휴관에 들어간다.  

 m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돌문화공원의 경우 실내 관람시설은 휴

장하되, 야외시설에 한해 무료 운영을 전환해 방문객에게 최소

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 

 m 제주아트센터,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공공 공연장은 별도로 

휴관하지 않았지만, 대관 및 기획공연이 모두 연기 또는 취

소되면서 사실상 휴관에 들어갔다. 

 m 관광객들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한라산 및 거문오름 등 야외 

관광지인 경우 정상 운영을 진행 중이나 탐방안내소나 상설

전시실, 홍보관 등 실내 공간은 모두 문이 닫혔다. 

q 제주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제주지역 480여개의 노인 

복지시설의 휴관도 오는 22일까지 연장됐다. 

 m 도내 경로당(448개소)과 노인대학·대학원(12개소), 복지관(2

개소), 복지회관(6개소)은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해 사실상 휴

관에 돌입한 상태이다. 

 m 특히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식당(12개소)인 경우 도시락, 

라면, 빵,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. 

 m 아울러 요양원·양로원,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

해서는 마스크 2만개와 손세정제 2,801개 등을 배부한 바도 있다. 

 m 제주도는 현재 생활지원사 등을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

고 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 방역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안전

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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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제주도는 앞으로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

개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 

※ 관련 문의 :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양순철 문화정책팀장  064) 710-3411

             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고휘협 체육시설팀장  064) 710-3466

               관광국 관광정책과장 김남진 관광정책팀장 064) 710-3311

             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김창수 노인정책팀장 064) 710-2821

붙임 휴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20. 3. 3 기준)

구분 시설명 휴관기간 문의처

도서관
(66개소)

한라도서관 2.24 ~ 상황 종료시까지 710-8666

제주시공공도서관(6개소) 2.24 ~ 상황 종료시까지 728-1503,6

서귀포시 공공도서관(8개소) 2.24 ~ 상황 종료시까지 733-1524

교육청 공공도서관(6개소) 2.25 ~ 상황 종료시까지 717-6400

제주시 소재 작은도서관(31개소) 2.24 ~ 상황 종료시까지 728-2773

서귀포시 소재 작은 도서관(14개 작은도서관) 2.24 ~ 상황 종료시까지 760-3675

체육관
(269개소)

도 소관 공공체육시설(133개소) 2.24 ~ 상황 종료시까지 710-3466

교육청 소관 학교체육관(136개소) 2.24 ~ 상황 종료시까지 710-0417

공연장
(7개소)

문화예술진흥원 2.25 ~ 상황 종료시까지 710-7605

제주시 해변공연장 2.24 ~ 상황 종료시까지 728-3453

돌문화공원 공연장 (전시관, 공연장만 휴원)

사실상 휴관

710-7731

김정문화회관 760-3579

제주아트센터 728-1509

서귀포예술의전당 760-3353

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-4243

관광지
(29개소)

국제평화센터 2.25(화) 735-6550

제주도립미술관
2.25(화) ~ 상황 개선시까지

710-4300

현대미술관 710-7801

김창열미술관 2.25(화) ~ 상황 종료시까지 710-4150

민속자연사박물관 3.2(월) ~ 상황 종료시까지 710-7682

한라산국립공원 (탐방안내소, 산악박물관)
2.24(월) ~ 상황 종료시까지

(한라산탐방 정상운영)
713-9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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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시설명 휴관기간 문의처

한라수목원 (시청각실, 난전시실, 온실)
2.25.(화) ~ 상황 종료 시
(자연생태체험학습관 

정상운영)
710-7585

성산일출봉(홍보관 등 실내) 2.24.(화) ~ 상황 종료 시 710-7922

만장굴 (홍보관, 휴게실 등 실내) 2.25(화) ~ 상황 종료 시 710-7905

세계자연유산센터 (4D 영상관, 상설전시실)
2.25(화) ~ 상황 종료 시
(거문오름탐방 정상운영)

710-8988

제주추사관 (실외관람가능) 2.26(수) ~ 상황 종료 시 710-6802

갓전시관 2.25(화) ~ 상황 종료 시 710-6643

항몽유적지
2.26(수) ~ 상황 종료 시 

(실외관람가능)
710-6726

삼양동선사유적지
2.26(수) ~ 상황 종료 시

(실외관람가능)
710-6713

한란전시관 2.26(수) ~ 상황 종료 시 710-6862

항일기념관 2.26(수) ~ 별도 알림시까지 710-7794

한라생태숲 (탐방객센터) 2.26(수) ~ 별도 안내시까지 710-8688

제주별빛누리공원 2.25(화) ~ 별도 결정시까지 728-8900

이중섭미술관 2.25(화) ~ 상황 개선시까지 760-3567

기당미술관 2.25(화) ~ 상황 개선시까지 733-1586

소암현중화기념관 2.25(화) ~ 상황 개선시까지 760-3511

서복전시관 2.25(화) ~ 상황 개선시까지 760-6361

용머리해안 (하멜상선전시관) 2.28(금) ~ 상황 종료시까지 760-6333

서귀포시감귤박물관 3.2(월) ~ 3.9(월) 760-6401

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2.26(수) ~ 상황 종료시까지 739-9701

해녀박물관 3.3(화) ~ 별도 통지시까지 710-7773

돌문화공원(돌박물관, 오백장군갤러리)
3.3.(화) ~ 상황개선시까지
(야외전시장, 전통초가마을 

정상운영)
710-7731

김만덕기념관 3.4(수) ~ 별도 공지시까지 710-2864

예래생태체험관 3.4(수) ~ 상황 종료시까지 760-4852

노인복지시설
(480개소)

경로당(448개소) 2.24(월) ~ 3.22(일) 710-2822

노인대학·대학원(12개소) 2.24(월) ~ 3.22(일) 710-2822

복지관(2개소) 2.24(월) ~ 3.22(일) 710-2827

복지회관(6개소) 2.24(월) ~ 3.22(일) 710-2822

경로식당(12개소) 2.24(월) ~ 3.22(일) 710-2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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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-건설업계,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동 대응

- 도, 1,200여 건설 단체·업체에 ‘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’ 배포 -

q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‘건설

현장 대응 가이드라인’을 도내 12개 건설관련 유관단체*와 

1,219개 업체에 전파했다.
 

  ※ 12개 유관단체: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,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, 대한전문

건설협회 제주도회,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,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, 대한

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도회,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회, (사)건설기계개별연명사

업자 협의회,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,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, (사)펌프카협

의회 제주지회,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

 ❍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

‘심각’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

을 위한 ‘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’을 시행하는 등 범정

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 

 ❍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▲코로나19 전담

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▲현장 출입 및 예방수칙 이행 

철저 ▲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사항 ▲건설현장 

주체별 역할 등이다. 

 ❍ 아울러 도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홍보전단지 1만부와 함께 손 

소독제 450개를 전달했다. 

※ 관련 문의: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홍한성 건설행정팀장 064) 710-26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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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> 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행동수칙

        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수칙

        3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
        4. ‘여행력 알리기’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

        5.  감염병 예방수칙

        6. 코로나19 보도 준칙 [한국기자협회]


